
김정렬 2차관“체험형 교육 통한 올바른 교통안전 습관”강조

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일일교사 참여…교통안전문화 조기 정착 당부

□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은 5월 2일(수) 서울윤중초등학교 및 병

설유치원을 방문해 어린이 맞춤형 교통안전교육 일일교사로 참여하

는 시간을 가졌다.

ㅇ 김 차관은 어린이들과 함께 교육용 횡단보도를 이용해 횡단보도

를 안전하게 건너가는 방법 등을 직접 실습하는 한편 , 초등학생

들과 함께 위험사례 예방법을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교통안전 수

칙 교육을 진행했다.

□ 이 자리에서 김정렬 2차관은 “놀이형 교재와 가상현실(VR)을 활용

한 체험형 교육을 통해 교통안전에 대한 올바른 습관을 갖도록 하

는 것이 중요하다”면서, “정부와 기업, 시민단체 등이 힘을 합쳐 교통

안전에 대한 인식이 어렸을 때부터 체득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”을 

당부했다.

□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한국교통안전공단,

현대자동차 등과 협약을 체결(‘16. 7.)하여 지난 2년간 약 5만 3천명을 

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시행해 오고 있다.

ㅇ 올해도 교육부의 협조를 얻어 유치원 640개원 및 초등학교 720개교

등 총 1,360개교(원)을 선정해 지난 4월 16일부터 어린이 교통안전 

교육을 진행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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